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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저장 행동(hoarding behavior)은 가치가 없는 물건을 과도하

게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한다.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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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수집광(hoarding disorder)이라는 진단을 신설하여, 

소유물을 과도하게 모으거나 버리지 못해, 삶의 공간이 엉망

이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태를 그 진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2 수집광 환자들은 병식이 낮고, 본인의 저장행

동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병원에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

학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3 하지만, 환자들은 현저한 사회적 

기능 저하와 삶의 질 저하를 겪을 뿐 아니라, 공공 위생에도 

문제를 유발한다.4,5 

수집광의 평생 유병률은 2-5%로 알려져 있다.6-8 수집광은 

보통 40대에서 진단되지만, 10대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

가 많아,9-11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한국의 1인가구 및 고령 인

구의 증가는 저장증상의 유병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수집광 환자들이 언론에 소개되며, 질환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병률을 비롯하여 관련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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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Hoarding Rating Scale-Self-Report (HRS-SR) is a five-item scale that simply assesses the 

hoarding symptoms. We evaluated the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RS-
SR (HRS-SR-K).

Methods : A total of 144 individuals completed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including HRS-SR-
K,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version (OCI-R-K),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and Beck Anxiety Inventory (BAI).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RS-SR-K were analyzed.

Results : The Cronbach’s α value for internal consistency of the HRS-SR-K was excellent (Cronbach’s 
α=0.84). The construct validity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one-factor struc-
ture of the original scale was maintained. The HRS-SR-K total score and each item scores were more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hoarding subscale score in OCI-R-K (convergent validity, r=0.71, p<0.01) than the corre-
sponding scores of nonspecific depression or anxiety measures (discriminant validity).

Conclusion : The HRS-SR-K is a simple and reliable self-report scale for examining the severity of hoard-
ing symptoms. (Anxiety and Mood 2021;17(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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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증상의 특징과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증상

측정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Frost 등12이 개발한 저장 척도 

개정판(Saving Inventory-Revised, SI-R)은 과도한 취득, 소

유물을 버리지 못함, 어질러짐의 세가지 하위 항목을 평가하

는 자가보고식 평가도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문항수가 많아(23문항), 임상적으

로 적용하기에 장황한 부분이 있다.13 Clutter Imaging Rat-

ing (CIR)은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세 개의 주요한 공간(주

방, 거실, 침실)의 어질러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9개

의 사진으로 구성된 시각적 평가 도구이다.14 이는 직관적으로 

현재 저장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나, 결과에 이르게 된 

환자의 행동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저장행동 평가척도(Hoarding Rating Scale, HRS)은 DSM-5

의 저장장애의 진단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리커트 척도로 평

가하는 도구로 수집광의 진단에 활용도가 높다.15 평가자가 면

담을 통해 직접 평가하는 도구로 Tolin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

나, 자가보고식 설문도구로도 다시 만들어져, 타당도와 신뢰

도가 증명되었다(Hoarding Rating Scale-Self report, HRS-

SR). 이는 간편하고, 진단에 도움이 되어 저장행동에 관한 연

구뿐 아니라 임상적으로 수집광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저장

행동을 평가하는데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가보고식 저장행동 평가척도는 일본에서도 번역되어 사용되

고 있고, 일본판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다.16 

이번 연구는 저장증상을 평가하는 도구인 저장행동평가척

도를 한국말로 번역하고(Korean version of Hoarding Rat-

ing Scale-Self-Report, HRS-SR-K), 이를 일반인들에게 시

행하여 평가 도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및 병원에 부

착된 광고를 통해 모집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144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정신과적 진단은 DSM-5

에 근거하여 정신과적 현증 또는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 연구

에 포함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경우 수집광(hoarding dis-

order)에 해당하지 않았다. 참가자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동의 하에 연구에 참여하

였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No.4-2017-0572).

연구 방법

한국판 저장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Hoarding 

Rating Scale-Self-Report, HRS-SR-K)

Tolin 등17이 개발한 HRS-SR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먼저 정

신과 전문의 3인이 각자 초벌 번역하였고, 이것을 함께 검토, 

수정하여 1개의 초벌 번역본을 만들었다. 초벌 번역본은 다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정신과 전문의 1인에 의해 검토되었

다. HRS-SR-K는 어지름, 버리기 어려움, 수집, 결과로 인한 고

통, 장애를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0-8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즉 점수가 높을수록 저장행

동이 심하다고 평가한다. 사용한 척도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18

1998년 Foa 등19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임준석 등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OCI-R-K를 사용하였다. 

OCI-R-K는 1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점수와, 

여섯 가지 하부 척도 점수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 가지 하부 

척도, 즉 세척(washing), 확인/의심(checking/doubting), 강박

(obsessing), 정신적 중화(mental neutralizing), 정렬(order-

ing), 저장(hoarding)으로 구분되며 각 하부척도에는 3항목

씩 포함된다. 각 항목 들은 불편감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로 평가된다. 

자가보고식 저장행동 평가척도(HRS-SR)

HRS-SR은 다섯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생활 공

간의 어질러진 정도(Clutter), 2) 소유물을 버리지 못함(Diffi-

culty discarding), 3) 과도한 취득(Acquisition), 4) 저장 행동

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Distress), 5) 기능 장애(Impairment). 

HRS-SR는 각 응답자에게 5가지 증상에 대하여 9점 리커트 

척도 (0=“없음/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8=“매우 그렇다”)로 행

동의 심각도를 평가하게 되어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20

Beck 등이 개발하여 이영호와 송종용이 번안하여 표준화

한 한국판 벡 우울 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는 우울 증상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이 척도는 정서

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 (0=“증상 없음”에서 3=“자주”)로 평가된다. 

한국판 Beck 불안 척도(Beck’s Anxiety Inventory, BAI)21

Beck 등이 개발하여 권석만이 번안한 한국판 벡 불안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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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Beck’s Anxiety Inventory, BAI)는 불안 증상에 대한 자

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이 척도는 불안의 심각도를 특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0=“증

상 없음”에서 3=“자주”)로 평가된다. 

자료 분석

HRS-SR-K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HRS-

SR-K의 총점과 각 문항 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s criteria22를 사용하였

다. 상관계수가 0.50보다 클 경우 “큼”, 0.30-0.40을 “중간”, 

0.10-0.29를 “적음”으로 정의한다.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OCI-R-K의 하부 척도 중 저장(Hoarding)척도

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알아보았다. 변별 타당도(discrimi-

nant validity)는 HRS-SR-K 총점 및 각 문항 점수와 OCI-

R-K의 하부 척도 중 저장(Hoarding)을 제외한 척도들, BDI 

및 BAI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각 항

목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였

다.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주성분 분석법으로 요

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18.0, Chica-

go, IL, USA)로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144명으로 성비는 남자 

62명(43.06%), 여자 82명(56.94%)이었다. 평균 연령은 37.53±

11.73세였다. 대상자들의 BDI 및 BAI 총점은 각각 7.31±8.27, 

6.64±9.08으로 병적인 우울 및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 대상

자들의 HRS-SR-K 총점은 4.06±3.34 점이었으며, OCI-R-

K 총점의 평균은 9.77±6.5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남성, 여성

의 HRS-SR-K 총점은 각각 5.69, 2.8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

해 높았다(Table 1).

내적 일관성 신뢰도

144명을 대상으로 Cronbach’s α로 살펴본 내적 일관성 신

뢰도 및 HRS-SR-K 총점은 0.84이었다. HRS-SR-K 총점과 

5개의 문항 사이의 상관계수는 각각 0.52-0.79이었다(Table 2).

HRS-SR-K 주성분 분석

구조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결과 HRS-

SR-K의 각 요인들의 고유값(eigenvalue)은 내림차순으로 

3.14, 0.87, 0.45, 0.30 그리고 0.24으로 각각 분산의 62.72%, 

17.42%, 9.01%, 6.09%, 및 4.75%를 설명하였다. 고유값이 1 이

상인 요인이 1개만 추출되어 HRS-SR-K의 요인이 한가지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HRS-SR-K의 총점과 OCI-

R-K의 저장(hoarding)항목과의 상관도를 분석하였으며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0.5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별 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HRS-SR-K의 전체 점수 및 

하부척도 점수를 BDI 및 BAI 점수와 비교하였다. HRS-SR-

K 총점과 BDI의 총점은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BAI와

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었지만, Pearson 상관계수는 0.20

로 상관성이 매우 낮았다(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HRS-SR을 한국어로 번역하고(HRS-SR-K),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HRS-SR-K은 높은 문항 내적 신뢰도를 보였으며, 또한 높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보였다. 이는 HRS-SR-K가 저장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total score of the HRS-
SR-K

HRS-SR-K n % Mean SD
Total 144 4.06 0.73
Gender

Male   62 43.1 5.69 3.71
Female   82 56.9 2.83 2.39

Age, decades
20s   39 27.1 3.38 4.02
30s   51 35.4 4.84 3.55
40s   23 16.0 4.65 2.66
50s   31 21.5 3.19 1.92

HRS-SR-K, Korean version of the Hoarding Rating Scale-Self-Re-
port;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Reliability data for Korean version of HRS-SR-K (n=144)

HRS-SR-K Mean (SD)
Alpha if

removed
Item

-total r
1 Clutter 0.97 (0.98) 0.78 0.72
2 Difficulty discarding 1.19 (0.97) 0.84 0.52
3 Acquiring 0.98 (0.83) 0.81 0.61
4 Distress 0.58 (0.89) 0.76 0.79
5 Impairment 0.33 (0.56) 0.82 0.65

HRS-SR-K, Korean version of the Hoarding Rating Scale-Self-R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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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HRS-SR-K의 신뢰도 결과를 살펴보면, 내적 일관성 계수

(Cronbach’s α=0.84)는 원저자의 표준화 연구 결과(Cron-

bach’s α=0.83) 및 일본의 표준화 연구결과(Cronbach’s α= 

0.87)16와 비슷한 값이었다. 또한 널리 사용되는 강박장애 척

도인 SI-R의 국내 표준화 연구 결과(0.76-0.88)에 비해서도 

유사한 값이었다.13 주성분분석을 이용해서 HRS-SR-K의 요

인을 구별해 보았을 때, 원저자 및 일본의 연구와 같이 한가

지 요인만이 추출되었다. 또한 각 문항의 요인에 대한 적재량

도 기존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HRS-SR-K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평가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구와의 높은 상관성을, 다른 내용을 

평가하는 척도와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여야 한다. 

대표적인 저장행동 측정 도구인 OCI-R-K의 저장 하위 척도 

점수와HRS-SR-K 총점과의 상관성(수렴 타당도)은 유의하

게 높았다(r=0.54, p＜0.01). 반면 OCI-R-K의 다른 하위척도

들 간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연관성은 매우 

낮았다. 원 연구에서는, HRS-IR 총점과 OCI-R-K 저장 하

위척도 점수는 유의하게 높았고(r=0.89) 반면, 저장을 제외한 

증상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았다(r=-0.01).

HRS-SR-K의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면, BDI와 BAI로 측

정한 비특이적 우울 및 불안 증상과의 상관성은 0.10-0.20으

로 낮았다. 일본의 연구에서도,16 HRS-SR-J와 불안 및 우울

증 평가점수와의 상관성이(r=0.27-0.34) 낮으며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된 소견이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HRS-SR-K는 일

반적인 정신병리에 비해, 저장행동의 심각도를 특이적으로 평

가하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HRS-SR-K의 전체 평균은 4.06이

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HRS-SR을 시행한 연구에서 평균적

으로 1.69-4.28 정도로 보고되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23 

본 연구에서 남성의 HRS-SR-K 총점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5.69 vs. 2.83, p＜0.05). 성별에 따른 저장행동의 차이는 연

구마다 결과가 다양하다. Postlethwaite 등23의 메타분석 연

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Samuels 등

의 연구24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남성의 저장행동이 더 많았는

데, 이것은 공존 질환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참여한 

환자들은 DSM-5 상에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었지만, 성별

에 따른 다른 정신병리의 수준 차이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

다. 한국에서 성별에 따른 저장행동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보다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에 저장 강박 장애환자가 없는 일반인들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척도가 선별검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민

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둘째로, 타당도 면에서 HRS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SI-R 

과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단면적 연구로 진행하

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

서 HRS-SR-K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장행동을 평가하는 다른 여러 도구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적은 표본수로 인해 검정력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HRS-SR-

K는 저장행동증상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

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저장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진단에 

활용하거나 심각도를 측정할 평가도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HRS-SR은 DSM-5기준에 근거하여 저장행동 증상을 평가

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

하였다. 한글판 차원적 강박척도는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치

도, 구성 타당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가지고 있었

으며, 향후 우리나라 수집광 임상연구에 널리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 수집광; 저장행동 척도; 한국판.

Table 3.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of the HRS-SR-K†

HRS-SR-K
HRS Total Clutter Difficulty discarding Acquiring Distress Disability

OCI-R-K Total 0.30** 0.19* 0.29* 0.30** 0.22** 0.15
OCI-R-K Hoarding 0.54** 0.38** 0.48** 0.40** 0.56** 0.24**
OCI-R-K without Hoarding 0.19* 0.11 0.20* 0.23** 0.09 0.11
BDI 0.10 0.23** -0.13 0.06 0.02 0.27**
BAI 0.20* 0.21* 0.14 0.08 0.14 0.27**
*p＜0.05; **p＜0.01;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HRS-SR-K, Korean version of the Hoarding Rating Scale-Self-Report; OCI-R-
K,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version;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BAI: Beck Anxiety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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